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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미국 각료들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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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안 하는 인물로 알려진 트럼프 행정부의 3인방이 분명한 어조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3인방의 일 인인 에이취 알 맥매스터 (H.R. McMaster) 국가 안보 특보는 현역 중장입니다. 그는 유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그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특보로 지명했을 때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칭찬한 인물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협박에 대하여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강한 긴박성을 가지고 대북 봉쇄든지 외교 압박이든지 그리고 필요하면 군사옵션을 포함해서 행동을 취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4 가지의 옵션이 더욱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합니다. 첫째는 참수작정입니다. 이는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을 제거하는 옵션입니다. 두번째의 옵션은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해 버리는 옵션입니다. 핵무기의 제조소, 설계소, 및 발사대 운반시설을 폭파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세번째의 옵션은 한국 접경 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8,000 대의 대포 발사대를 폭파하는 옵션입니다. 발포대를 파괴한 후에 한국군을 비무장 지대에 진출시킨다는 작전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합니다. 북한은 서울로부터 35마일 북쪽에 있습니다. 서울과 북한 사이에는 2,5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의 옵션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옵션은 외교적 해결입니다. 외교적인 해법은 북한의 협력을 요하는 것이겠지요.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교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좀더 유리한 입장을 조성하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 니다.  긴급히 소집된 UN 안보리에서 미국의 UN 대사 닉키 헤일리
(Nikki Haley) 대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UN이 북한에 가한 군것질 식 제재는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했지만 북한은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내심도 바닥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문제를 제임스 매티스 (James Mathis) 국방장관에게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말은 전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직 렉스 틸러슨 (Rex Tillerson) 국무장관만이 대북한 평화적 압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그는 엑슨모빌 (Exxon Mobil) 정유회사의 CEO 였습니다. 북한이 대미국 협박을 계속 이어 가는데도 민간인 출신 답게 틸러슨 장관은 아직도 북한을 회담 장소로 불러낼 수 있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CNBC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탄을 발사한 직후 한국은 북한의 발사대가 있는 곳과 같은 거리를 항해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긴장은 계속되지만 저는 개인 적으로 믿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이르킬 정도로 미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회담장소에 나올 것입니다. 끝 
